
호남, 태풍 피해 협력기업 지원

호남석유화학은 9월19일부터 3일 동안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피해를 입은 경북 고령지역 협력기업 11사에

전문 기술인력을 보내 공장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작업을 지원했다고 9월28일 발표했다.

호남석유화학은 피해기업에게 전기·회전기기 전문가 7명을 긴급 투입해 모터와 인버터 등 300여기의 공장기

기 중 긴급 수리가 필요한 47기를 현장에서 수리하고, 고장 정도가 심한 13기는 직접 가져와 수리한 뒤 공장

에 재배치했다.

협력기업 대부분은 생산라인 복구를 완료했으며, 복구를 다 마치지 못한 일부도 추석 연휴 이후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호남석유화학이 밝혔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후 조치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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